
<마조어록(馬祖語錄)>은 마조도일(馬祖道一:709
∼788)의 어록으로 <사가어록(四家語錄)>본에는
<강서마조도일선사어록(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이
라는명칭으로전하고,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
는 <마조대적선사(馬祖大寂禪師)>라는명칭으로전
한다. 기타 마조의 법어는 <조당집> <경덕전등록>
<종경록> <천성광등록> 및 대혜의 <정법안장> 등
에도전한다.
<마조어록>에는 조사선의 생생한 모습이 엿보인

다. 조사선(祖師禪)의조사(祖師)란쉽게말하면소위
큰스님 혹은 석존의 정법안장을 전승한 사람 내지
수행과깨침의전형적이고이상적인인간상을일컫
는선종의말이다. 선종사의측
면에서보면인간에대한크나
큰긍정을몸소체득하고실천
한 인물로서 중국의 선사상과
선문화의 바탕에서 형성된 개
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사선
은그와같은조사를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일련의 선풍
과선수행과내지선사상을아
우르는 말이다. 선풍으로 말하
면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그
존엄성과 가능성을 최대한으
로 발휘해 바람직하고 완전한
인간상을 실현한 사상을 말한
다. 수행으로말하면스승이제
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제자가
지니고 있는 바탕을 100퍼센
트긍정해제자스스로가그것
을 터득하고 실천하게끔 만들
어가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이와같은조사선은보리달마로부터전승된대승

의선법이바야흐로홍인과혜능시대에다져진개인
의종교적요구가모든사람에게보편적으로전개돼
그것을 계기로 한껏 꽃을 피운 시기에 나타난 선법
이다. 그래서 조사선의 형성과 그 전개는 시기적으
로 보면 인간의 자각이 싹트기 시작해 사회와 문화
의전반에걸쳐반성이요구됐던중세시기에해당하
면서, 지역적으로는선법이가장활발하게전개됐던
강서의 홍주지방과 호남지방이 해당되고, 교단적으
로는인간의존엄성과본래성을처음부터철저하게
긍정한 소위 남종 내지 그와 유관한 종파가 해당된
다.
이와같이조사라는개념은불교사적으로는중국

에불교가전래된이후수백년에걸친번역의시대
가 지나고, 번역된 경론을 바탕으로 해 본격적으로
불교의정신을연구하고그것을현실에서구현하려
는 결과이기도 했다. 때문에 조사선은 가장 일상적
인가르침이면서구체적으로살아서움직이는개개
인의활동을진리의작용으로긍정하는입장에서다
루어지고 발전돼 갔다. 그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주도했던인물이마조도일이다.

마조도일은 법계상으로는 조계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로이어지는인물이다. 특히마조도일은
강서의홍주지방에서크게교화를펼쳤기때문에그
선풍을 홍주종(洪州宗) 내지 강서종(江西宗)이라고
도 부른다. 여기에서 전개된 마조의 조사선풍은 이
후모든선풍의그귀감이됐다. 조사선가풍의특색
은 무엇보다도 그 본래심에 대한 자각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상의 마음이 곧 깨침이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
道)의 주장이 가능했다. 이 평상심은 개개인이 구비
하고 있는 청정무구한 본래심을 가리킨다. 이에 대
하여 마조의“깨침은 새삼스럽게 따로 추구할 필요

가 없다.[道不用修] 다만 본
래성품이 번뇌에 물들지 않
을 뿐이다.[但莫染汚]”는 말
처럼 철저한 본래적인 입장
에서 마조는 평상심을 강조
했다. 애당초 번뇌에 물들지
않고 가장 완전한 자연을 닮
은 행위를 평상심이라 했다.
때문에 즉심즉불(卽心卽佛)
이라는 말은 평상심에 완전
하게 계합돼 그대로 활동하
고있는마음일수밖에없다.
그래서마조는말한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제법은 곧 해탈이다. 해탈은
곧 진여이니 제법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행주좌와
(行住坐臥)가 모두 부사의한
작용이므로 굳이 시절을 기

다리지않는다. 그래서경전에서는재재처처(在在處
處) 사사건건(事事件件)을모두불이라고말한다.”
마치 수면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서 생도 없

고멸도없으니이것이대적멸(大寂滅)이다. 단지중
요한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을 그치고 자신의
본질에충실한것이다. 이것이조사선의가르침이고
조사선이 추구하는 바였다.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행위에 대해 우선 모든 반연
을 그치고 만사를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탈이라말한다. 그해탈을잘유지하는행위가수
행이고 보살행이다. 마조는 본래의 자성을 지금 당
장이자리에서자신이실현해야한다고말한다. 아
직 번뇌에 휩싸여 있을 때는 여래장이라 하고 번뇌
를 벗어났을 때는 청정법신이라 말한다. 이로써 마
조는조사선을저높이에있는그어떤것이아니라
우리의 발 밑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일상선 내지 활
용선으로 끌어내렸다. 조사선이 모두의 민중선으로
현실되는 것이 마조가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개
개의인간에게서발견하고일상의행위에서추구하
며 먼 미래가 아닌 지금에 이루어나가는 것이 조사
선의이념이고풍모였다.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연구교수

조주스님이대중에게설법했다. 
“용녀가마음으로친히부처님께공양을올린
것은전적으로‘자연적인일’일뿐이야.”
학승이물었다. 
“이미자연적인일이라면공양올리는것은뭐
라고해야하겠습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만일바치지않는다면어찌자연적인일임을
알겠는가?”

師示衆云龍女心親獻盡是自然事
問旣是自然獻時爲什
師云若不獻爭知自然

조주 스님은 <법화경>에서용녀가 보배구슬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공양올린 것을, 거기 분명 용
녀가인위적으로공양올렸던사건을두고자연적
인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용녀의
헌공은분명자연적인일이아니고인위적인일이
지않느냐고되물은것이다. 
그런데조주스님은분명용녀의헌공을자연적

인 일로 보았다. <법화경>에 보면 용녀는 보배구
슬을 부처님께 올리고 곧 성불했다. 그렇다면 용
녀는 귀한 보배를 공양 올리고도
올렸다는생각이전혀없었다는말
이 된다. 보배를 올리고도 올렸다
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건은 인위
적이지 않고 자연의 일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자
연적인일인지인위적인일인지알
려면 귀한 보물을 공양 올려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승이물었다. 
“가령부처도없고사람도없는곳에도수행이
라는것이있습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그두가지가없어도백천만억의수행이있느
니라.”
학승이물었다. 
“도인(道人)이왔을때는어디에있습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그대가도인이라면수행하지않을거야.”
학승이예배하자, 조주스님이말했다.
“그대를둘큰장소가있어.”

問無佛無人處還有修行也無
師云除却者兩箇有百千萬億
學云道人來時在什 處
師云 與 卽不修行也其僧禮拜
師云大有處著 在

수행은 그른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조주 스님은 이런 수행은 설사 부처가
없고사람이없는곳에서도백천만억의수행이있
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
이다. 세계는사람말고도많은생명이있다. 그들
중 동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그른 것
을바르게가도록하는법칙이행해지고있다. 서
열이있고약자는사라지고강자는살아남는약육
강식의 법칙이 있다. 그러한 법칙을 인간의 잣대
로옳다그르다판단해서는안된다. 그것이자연
에서는자연의질서를유지시켜주는하나의공평
한법이기때문이다. 동물은서로서로그법을이
어가도록훈련하고교육을시켜준다. 그들만의수
행인 것이다. 또 식물의 세계에서도 유전을 통한
진화라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법을 지켰을 때는
순조롭게진화하지만법을어겼을때는사멸하고
만다. 이러한 냉혹한 법칙을 식물들도 대대로 경
험을 통해 안다. 따라서 식물의 세계에서도 훈련
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알 수 없는 많은 세계에
서도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수만 가지 수행은 있
다는것이다. 
이러한 조주 스님의 관점에 대해 학승은 도를

터득한 도인(道人)을 내세워 도인은 수행할 필요

가없지않느냐고반문한것이다. 그러나조주스
님은설사도인이라해도수행은필요하다는관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조주록>에서도 노화상인 조
주 자신도 수행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선문(禪門)
에서 수행은 부처의 행을 행하려는 노력이다. 도
를 깨달았다고 해도 수많은 진화의 세월 동안 익
혀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도인도 끝없이 수행해야 한다. 역대 선지식의 법
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이다. 물론 도인의
수행은좀더세부적인부분까지나아간수행일뿐
이다. 이것을모르는자가도인이된다면그는수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가는
나중에반드시팔만사천대지옥을참관할기회를
만나고말것이다. 

학승이물었다. 
“백운(白雲)이떨어지지않을때는어떻습니
까?”
조주스님이말했다. 
“노승은기상에대해서는몰라.”
학승이말했다. 
“어찌주객이없을수있습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나는주, 자네는객이야. 백운따위가어디에
있나?”

問白雲不落時如何
師云老僧不會 象
學云豈無賓主
師云老僧是主黎是賓
白雲在什 處

이문답은명칭에집착하는학승을경책해주는
내용이다. 백운(白雲)은 흘러가는 구름이고 청산
(靑山)은우뚝솟는산이다. 골짜기가깊은산일수
록 백운이 몰려와 모인다. 이것을 비유해 운수납
자들은 백운(白雲)이라 하고 총림에서 사람을 지
도하는방장이나절의대소사소임을보는사람들
은청산(靑山)이라고부른다. 
백운은좋은스승을찾아떠돌아다니는수행자

이기때문에청산에얼마간머물다가곧떠나가는
자유로움이있고때로는그것을운수승의멋스러
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청산은 맡은
임무가 있어서 몇 년씩 절을 떠나지 못하고 묶여
있게된다. 사원의주지나총무, 재무소임을사는

사람들은 주로 근기가 낮고
우둔해 공부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동안 대중을 보필하는
복이나 짓겠다고 자원한 사
람들이다. 그러하므로 가끔
보필을 받는 백운 납자들이

자신들은 우월하고 청산 소임자들은 하열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미숙한 사람들이
사는세상이다. 
이러한백운들의오만함을조주선사는꼬집어

준것이다. 이곳은묻는자와대답하는자만있지
백운이니청산이니하는명칭따위는없다는것이
다. 가끔보면수행자에게있어서명칭은별로중
요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명칭에 목은 메는
자들이 있다. 주지, 의원, 대표,… 등 이러한 명칭
들은 도를 닦는 납자들에게는 한 낱 뒷간에서 쓰
다 버린 휴지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알아야 한
다. 기상에대해모른다는말은조주스님이백운
이많이몰려오던지덜몰려오던지상관이없다고
말한 것이다. 방장이 훌륭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
원하게통하게해주면많이몰려오겠지만, 선사의
법은 항상 무뚝뚝하고 본질을 향한 한 두 마디가
전부인데, 어찌 미숙한 백운의 심정에 일일이 맞
겠느냐는 것이다.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납자의간절한마음에있는것이지선사의법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좀처
럼방할과격외구를버리지않는다. 

■무불선원선원장

백운은 깊은 골짜기로 모인다

수행은 그른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훈련

선지식의 법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

김호귀교수의

조조주주록록 선선해해
석석우우 스스님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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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수행

선어록해제 1122 마조어록 (馬祖語錄)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당신은누구의삶을살고있는가?

삶을코칭하라!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엮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위기지학’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코칭’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그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춘천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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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로물을퍼올리기전물이잘나오도록하기위해
펌프에부어주는‘마중물’, 펌프를작동시키려면
꼭필요한것이한바가지의마중물이다. 
땅밑을흐르는양질의지하수가아무리풍부해도
이한바가지의물이없으면이를퍼올릴수없듯이
인간내면의잠재력을퍼올리기위해서는‘코칭’이라는마중물이필요하다.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마중물의힘
허달 지음┃224쪽 ┃ 10,000원 (3만원 이하 택배비 별도) 


